
 
 

인민이 선호하는 소비품 하나에도 

 

2015년 1월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제품견본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전시된 아동솜신을 몸소 

들어보시며 신발이 가벼운데 대하여 평가해주시였다. 

제화직장에 들리시여서는 신발안에는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게 만든 깔창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신발은 척 

보기에도 좋을뿐 아니라 신고다니기에도 편리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로부터 2년후 당의 은정속에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개발한 새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이렇게 가르쳐주시였다. 

일반운동신발들이 거의나 끈으로 조여매게 되여있는데 편리하게 

구두형식으로 된 신발도 만들고 맞접이로 된 신발도 만들어야 한다.… 

비전형적이고 국부적이며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운동신을 

기본생산품으로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 누구나가 다 신을수 있는 운동신을 

기본생산품으로 하여야 한다.… 

진정 인민들의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신발들을 안겨주시려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세계에 떠받들려 오늘날 《류원》신발은 남녀로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있는 소비품으로 될수 있었다. 

 

 

 

 

 

 
 


